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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 뉴스
정부, 201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오병국 연구원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12/12)’을 주제로 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2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함. 

 정부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1년 3.8%를 기록한 뒤 2012년 세계경제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2012년 민간소비는 개선되나, 설비투자는 증가율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건설투자는 플러스(+)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함.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을 

2011년 각각 19.2%, 23.2%에서 2012년 7.4%, 8.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25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60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한국은행 물가목표 상한선인 4.0%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국제원자재가

격 안정, 수요압력완화 등에 따라 3.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취업자 증가 수는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40만 명에서 내년 28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 

<표 1> 2012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억 달러, 만 명)

구분 
경제

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경상
수지

소비자
물가상승률

취업자수

 2011년  3.8  2.5  4.3 -5.4  19.2  23.2  250  4.0  40

 2012년  3.7  3.1  3.3   2.9   7.4   8.4  160  3.2  28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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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러한 경제전망에 맞추어 2012년에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 발전을 정

착시키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함. 

 재정의 60% 내외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공기업의 선투자를 유도하는 등 글로벌 재정위

기에 선제 대응함.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정부와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하고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 통로가 될 커버드본드의 법제화로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계획임. 

 외국인투자기업에 국한된 지원제도를 국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경제자유구

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중소기업 신속 지원프로그램 패스트트랙을 추가 연장하고 창업기업 전용 

매출채권 보험상품도 도입하기로 함.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터키·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

을 추진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800여개 행정서비스 수수료 중 원가 이상인 수수료를 낮추고 봉사료 등을 

외식가격에 표시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1만 4천 명으로 4천 명 늘리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각각 4만 명, 1만 2천 명으로 확대함.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연장 등을 통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도 54만 명에서 56

만 명으로 늘리기로 함. 

 주거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 서민이 85이하 주택을 구입

할 때 장기·저리·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함.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함.

 5세아 전 계층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누리과정을 3~4세에게도 연차별로 확대함.

                                                                       (연합뉴스, 12/13)




